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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 AI 활용성에 관한 고찰 :
저널리즘 분야 적용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Research on Utilization of AI in the Media Industry:
Focusing on Social Consensus of Pros and Cons in the Journalism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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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저널리즘 분야에 가져온 혁신과 변화를 조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저널리즘 분야에서 AI의 활용성을 논의한다. 블룸버그,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WSJ),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즈(NYT) 등 전 세계 언론 및 방송사들은 취재 데이터 분석, 기사문장 생성, 뉴스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주요 미디어AI 서비스 유형과

특징을 속도와 규모, 다양성, 가치향상, 정확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I 저널리즘의 영향력과 발전 가능성

을 평가한다. 나아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AI 도입의 기술적, 경영적, 법적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저널리즘 영역에 가져오는 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AI와 미디어 산업의 상호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전향적 AI리터러시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와 임무를 조망한다.

주요어 : AI 저널리즘, 미디어 AI, 알고리즘 편향, 필터퍼블, 사회적 합의, AI 리터러시

Abstrac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on journalism, 
discussing its utility and addressing major ethical concerns. Broadcasting companies and media institutions, 
such as the Bloomberg, Guardian, WSJ, WP, NYT, globally are utilizing AI for innovation in news production, 
data analysis, and content generation. Accordingly, the ecosystem of AI journalism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scale, economic feasibility, diversity, and value enhancement of major media AI service types. 
Through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identifies key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AI journalism 
as well. It aims to bridge societal and technological concerns by exploring mutual development directions 
for AI technology and the media industry. Additionally, it advocates for the necessity of integrated 
guidelines and advanced AI literacy through social consensus in addressing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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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 전례 없는 변혁을

실현하고 있다[1]. 2014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

한 2.7 규모의 지진 소식을 LA 타임스에서 개발한

'Quake Bot'이 단 8분 만에 전 세계에 보도하면서 로

봇저널리즘이라는 AI 미디어 혁신 기술의 활용성이 크

게 주목받았다[2]. 사실 이전에도 알고리즘에 의한 자

동 생성 기사는 존재했으나, 특별히 이 사건은 인공지

능 기술을 활용한 저널리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입증

하는 계기가 되었다[3]. 이후 저널리즘의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은 <그림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전 세계 유수의 방송사와 언론 기관은 AI를 활용하

여 취재데이터 분석, 기사문장 생성, 뉴스 제작 등 다

양한 방면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3].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

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IX)'

을 의미한다. AI 기술의 저널리즘 적용 초기에는 전문

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제한적이었으나,

ChatGPT와 같은 생성 AI 기술의 출현으로 이제는 대

부분의 언론사가 AI 앵커, 뉴스 요약, 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생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4]. 이는 AI 저널리

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알고리즘의 편

향성, 개인정보보호, 법적 쟁점 등 여러 윤리적 문제들

을 야기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미

디어 업계의 해결 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 분석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AI 저널리즘의 현황

을 짚어볼 것이다. 또한 관련된 윤리적 쟁점의 양측면

을 파악함으로써 저널리즘 분야의 AI 활용성을 논의한

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활용가능한 통합적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미디어

산업의 상호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5].

본 논문에서 다루는 AI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행위

에서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해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하고 대체되는 상황을 의미함을 밝힌다[6]. 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는 점은 시청자(소비자, 독자

등)와 뉴스 생산자(방송국, 언론사 등), 중계자(플랫폼,

매체 등) 사이에 얽힌 복잡한 AI 저널리즘 생태계 문

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7]. 나아가 AI 뉴

스 관련 저작권, 초상권, 진실성, 창작물 논쟁을 감소시

키는 등 ‘더 나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요컨대 전향적 관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2.1. AI 저널리즘의 필요성

저널리즘의 AI 활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 중이

다. 이미 재난, 금융, 스포츠, 날씨, 사회 등 여러 분야

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사작성 방식이

AI ‘템플릿’ 방식에서 ‘직접 AI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넘어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

지고 시간이 단축되었다[1]. 기술경영적 관점에서 언론

사는 미래, 첨단, 혁신, 신뢰와 같은 브랜딩 이미지와

지속적인 독자 확보를 위해 콘텐츠 생산, 제공, 노출을

필요로 한다[5]. 이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수요

에 부합하며, 많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매체와 접촉하

는 것에 크게 기여하므로 저널리즘의 AI 기술 활용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2. AI 저널리즘 장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AI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탐

구 및 분석하는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속

도(Velocity),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가치

그림 1. <AI Journalism에 대한 관심도 변화>
Figure 1. Changing Trends in AI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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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진실성(Veracity) 등 5가지 관점으로 선행연

구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AI 학습의 근간이 되

는 빅데이터 분석과 기술이 AI 미디어 산업의 구조와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어떤 방식

으로 취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지, 어떻게 가

공 및 정제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활용하고

평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표1>과 같이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

는 저널리즘 분야의 AI 도입 및 활용 장점은 가치향상

(Value), 다양성(Variety), 그리고 객관적 정확성

(Veracity)이다. 먼저 AI 저널리즘은 다양한 정보원으

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2], AI기자, 뉴스 요약,

랭킹, 가공,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지닌

다[4]. 나아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고 로봇 기자를 투입함으로써 높은 경제

성을 뛰는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8]. 위험하고 반복적

수행이 필요한 일을 AI가 대신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줄

이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 메타 데이터 생성 등의

고도화 작업도 가능하다[5]. 아울러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보도 범위의 확대, 자동번역을 통한 다국어 사용

자 접근성 향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점도 꼽힌다[9].

다양성(Variety)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저널리

즘을 채택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에서 스크립트, 번역,

요약,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미디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된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장점도 언급된다[10]. 한편 AI 알고리즘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정확성(Veracity)은 맞춤법 계산 및 분석의 오

류, 실수가 적고 데이터 기반의 추세를 감지하고 발견

하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다[4]. 데이터 편향에 대한 이

슈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알고리즘은 사람처럼

나태하지도 않고 집중력을 잃지도 않기에 뉴스 보도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11].

한편 국내 언론분야에서 주목하는 AI 저널리즘의

장점은 속도(Velocity)를 들 수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2017년 2월 AI를 활용해 지진 속보를 재빠르게 내놓

고, 8월에는 사커 봇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를 보도했다[5]. 최근 2021년에는 3줄 요약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독자와 유기적인 관

계를 맺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엔씨소프트와 공동 개발

을 통해 인공지능 AI 날씨 기사를 작성했다. 한국은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챗봇을 통해 오작동 개선 및 모

니터링 관련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2]. 디지털 네이

티브, MZ세대 등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사회문화를 반

영하는 이러한 특징[13]은 AI 저널리즘 분야에서 돋보

적인 사례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표 1. AI 저널리즘 선행연구 종합: 5가지 주요 장점
Table 1. Five Key Advantages from AI Journalism Research

한편 관련 해외 연구에서는 규모(Volume)의 장점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돋보인다. 전 세계 약 15억 명이

사용하는 영어와 5.5억 명 사용의 스페인어 등은 알파

벳으로 표준화된 문서 데이터 체계를 공유하는 관계로

AI 저널리즘에 앞서가고 있다[14]. 미국, 영국, 스페인

과 같이 다중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미디어사의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즈(NYT), 가디언, 워싱턴포스

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대규모 언론사들이

매년 투자하고 활용하는 AI 저널리즘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점차 막강해지고 있다[14].

게다가 AI 저널리즘을 활용하는 대규모 언론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광고 마케팅을 사용한다.

구분 주요 내용

속도
(Velocity)

Ÿ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올림픽 등
스포츠 속보의 연결

Ÿ 오작동 개선 모니터링[5]
Ÿ 24시간 챗봇 응대 및 고객수요 대응[11]
Ÿ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신속한 방영[1]

규모
(Volume)

Ÿ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제공가능 전체 기사
건수와 범위의 폭발적 증가[4]

Ÿ 모바일/온라인 트래픽과 광고 수익 증가[4]
Ÿ 애니메이션, 뉴스 비디오 제작의 용이성[5]

다양성
(Variety)

Ÿ 하나의 콘텐츠에서 번역, 요약, 추출 가능[10]
Ÿ 맞춤형 뉴스 추천 알고리즘 제공[10]
Ÿ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음[11]
Ÿ AI 기자, 뉴스 요약, 랭킹, 가공, 추천 등의
서비스 제공[4]

가치향상
(Value)

Ÿ 제작비 절감, AI 로봇 기자 투자 대비 높은
효용성[8]

Ÿ 메타 데이터 생성 등 데이터(DB) 고도화[4]
Ÿ 미디어 분야 인적자원 효율성 향상[9]
Ÿ 보도 범위의 확대, 자동 번역을 통한 다국어
사용자 접근성 향상[2]

정확성
(Veracity)

Ÿ 맞춤법, 계산, 분석에서 오류, 실수가 적음[4]
Ÿ 데이터 기반의 추세 감지 및 발견[6]
Ÿ 나태하지도 집중력 잃지도 않는 알고리즘[4]
Ÿ 뉴스 보도의 정확성 향상, 표현과 형식의
정확성 확보[7]

Ÿ 철자 검사 등 교정 도구로서의 기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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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AI로 인해 기사 건수는 더더욱 증가하고 유입되

는 독자들은 더 많아지면서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4].

또한 시공간적 많은 투자가 필요한 애니메이션, 비디

오 또한 AI의 다량배포가 가능해짐으로써 더 많은 독

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4].

2.3 활용사례 문헌연구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사례

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기능이 고도

화 중이다. 대표적인 활용분야로는 <그림 2>와 같이

재난, 스포츠, 경제 등의 분야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 공영방송(Oregon Public Broadcasting)

에서는 애프터 쇼크(Aftershock)라는 AI로봇 알고리즘

이 운영 중이다[15]. 이는 오리건주 내의 진도 9.0 이상

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예측하여 자동으로 속보를

시스템 등 적시에 재난재해 뉴스를 전하고 있다.

헬리오그래프(Heliograf)는 워싱턴포스트의 AI 로봇

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 보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각종 경기의 결과, 일정, 순위를 빠르게 제공하

였고, 빅이벤트가 진행된 16일 동안 약 300여 개의 기

사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를 아마존(Amazon)의 제

프베조스(Jeff Bezos)가 인수하면서 아마존 또한 헬리

오그래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16].

나아가 워드스미스 (Wordsmith)는 자동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AI 알고리즘 기술로 2014년 출시 후 미디

어 분야에서 유명세를 탔다[17]. 이후 삼성전자, 마이

크로소프트(MS), 야후, AP(Associated Press) 등 기업

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경제, 스포츠 분야 등의 뉴스

기사를 제공 중이다. 일반시민 저널리스트들도 웹 회

원가입을 통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다양한 언론사에서 AI 알고리즘

을 자체개발하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국내 AI 저널리즘 활

용사례는 금융 및 경제 분야 소식, 스포츠 결과 전송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표 2>와 같이 연합뉴스

의 사커 봇(Soccer Bot)과 올림픽 봇(Olympic Bot)은

2016년부터 도입되어 스포츠 경기보도를 진행 중이다

[18]. 사커 봇은 EPL(잉글랜드 프로축구리그)의 모든

경기를 담당하고 올림픽 봇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에 사용되었다. 사커 봇과 국내 언론계에서 최초로 사

용되었지만 올림픽 봇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이투데이의 이투봇(e2bot), 서울경제의 서경 뉴스

봇, 조선일보의 서학개미봇이 있다[1,2,5,18]. 서울경제

와 조선일보는 모두 뉴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AI 기

자 파트가 있어 AI 기자(서경뉴스봇, 서학개미봇)이 쓴

뉴스보도만을 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투봇은 전체검

색을 통해서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다.

표 2. 분야별 활용 AI 서비스 현황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Utilization Services by Field

한편 경제 및 스포츠 분야 외에 주목할만한 국내

AI 저널리즘 도입사례로는 네이버뉴스를 들 수 있다.

2019년부터 네이버 자체 추천이 아닌, 언론사의 뉴스

기사 추천을 도입했다. 물론 언론사를 구독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향해서는 네이버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접

근성을 높였다[19]. 이때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은

AiRS(AI Recommender System)과, 뉴스 클러스터링

(News Clustering)이 있다[11]. AiRS을 통해서는 개인

화된 추천을, 뉴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는 기사를 그

룹핑 해 네이버 사용자에게 유익한 기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AI 저널리즘과 비교할 때,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 차

이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AI 선도국가의 정책 기조를

천명하고 집중투자하고 있는 2024년 현재, 국내 언론

사 및 미디어 기관들도 AI 기술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

로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관학 차원에서 앞으

로 정책적, 기술적, 학술적, 경영적 관점의 관련 대책과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20].

분야 언론사명 이름 및 연도

경제 테크홀릭 테크봇(Techbot)[2014]

금융,
증권

아시아경제 아경봇(r2) [2016]

파이낸셜뉴스 아이엠에프앤봇(IamFNB)
[2016]

파이낸셜뉴스 에프앤라씨(fnRASSI)
[2016]

전자신문 ET봇(etbot) [2016]

헤럴드 히어로(HeRo) [2016]

증권 이투데이 이투봇(e2BOT) [2016]

스포츠 연합뉴스 사커봇(SoccerBot) [2017]

스포츠 연합뉴스 올림픽 봇(Olympic Bo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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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외 주요 언론사 AI 활용 사례 [6,8,16]
Figure 2 AI Utilization Cases by Major International Media Outlets

그림 3. 국내 주요 언론사 AI 활용 사례 [1,10,18,19]
Figure 3. AI Utilization Cases by Major Domestic Media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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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I 저널리즘 주요 쟁점

위와 같은 AI 저널리즘 도입과 활용에 있어 장점이

있는 측면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논의와 쟁점

들도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있는 시각을

위해 AI 저널리즘의 주요 쟁점을 크게 3개 분야로 정

리하여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알고리즘 의존성

2021년, 하버드 매거진은 ‘Bia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성이

현대사회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

적한다[11]. 이 글에서, 뉴욕대학교의 저널리즘 교수인

브루사드는 일상적인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핵심적 역할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이들이 이 시스템들이 내포하고 있는 편향

성 및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브루사드의 지적대로 이러한 편향성은 소수 집

단에 대한 차별, 잘못된 정보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엘리 파리저의 저서 ‘Filter Bubble(필터버블)’

에서 개인화된 정보 환경이 중요 접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했다[21]. 사용자

의 선호에 기반한 정보 맞춤화가 사용자를 자신의 신

념 시스템에만 노출시키는 현상은 다양한 관점을 탐색

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파리저의 주

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에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더 자주 추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

보노출 현상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혔다[22]. 이는 알

고리즘에 의한 개인화가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노출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

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14].

3.2. 경영적 한계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산업에서의 AI 기술

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신문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 중 단 35%만

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기술 도입의

주된 장애물로 비용이 지목되었다[15]. 언론사들은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비용

적 문제를 비효율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추이지엔동 및 송승근(2020)의 연구는 로봇뉴스의 주

요 한계로 독자적 사고 능력의 부재, 적용 범위의 제

한, 인터뷰 불가능성, 그리고 감정 표현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23]. 이러한 제약은 AI를 단순 반복적인

뉴스 생성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분석

과 창의적 콘텐츠 생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의 확장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경영 측면에서도 언론산업에서 AI 기술의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AI 전문가의 부

재와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 결여는 중대한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27년까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

야에서 각각 약 2만 3900명, 1만 6600명의 전문인력 부

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10]. 더 나아가 한

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전

문 인력이 전 세계 전문가 대비 단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언론사가 비용적 측면과 더불어 인력 수급 측

면에서도 직면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법·윤리적 문제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보 자유를 보장

한다[11]. 이 규정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증진, 민주

적 정치 과정의 지원을 위한 근본적 가치와 질서를 구

성한다. 그러나 AI 저널리즘의 등장과 발전은 이러한

헌법적 보장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희옥(2021)은

AI 저널리즘의 가속화가 뉴스 콘텐츠의 불평등 및 편

향을 야기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할 위험

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2].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및 감시 수단으로 기능해 왔

으나, AI의 편향된 콘텐츠 생성은 이러한 공적 기능의

효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AI 기술의 저널리즘 적용은 편향성, 기계적 가치 판

단 및 속임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박남기(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속임과 비윤리적 언어 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24]. 이러한 윤리적 도전은 AI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광범위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짜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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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의하면 생성형 AI 시장은 2022년

$290억으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

(CAGR) 4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5].

Washington Post는 AI에 의한 가짜 뉴스가

'Misinformation Super-Spreader'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했다[3]. 또한 가짜 뉴

스를 추적하는 NewsGuard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 5

월 이후 허위 기사를 업로드하는 웹사이트의 수가 49

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늘어나 1000% 이상의 증가하

였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4].

에이미 다웰 교수와 호주국립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심리학 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는, AI에 의해 생성

된 인물 사진이 실제 인물 사진보다 더 진실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25]. 이는 AI와 인간 간의 구

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뉴스 콘텐츠

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Ⅳ. 언론사 가이드라인 현황

이처럼 저널리즘의 AI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술의 한계점과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정보노출의 불균형, 경영적 측면에서 전문기술

활용 능력의 부재, 윤리적 접근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및 자유권 침해 등 여러 논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해외 다수 매체에서는 뉴스 미디어의 주요 위험성이

우려되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적절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선

제적인 기술 윤리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언론사는 아직까지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 전무하여, 해외의 움직임에 뒤늦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해외 주요 언론사의 가이드라인 현황

작년 3월, 미국 IT 전문지인 와이어드(Wired)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윤리적 지

침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다수 언론사는

생성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AI 기술 대응 체계를

마련해 왔다. 대부분의 뉴스룸에서 설정한 생성형 AI

에 대한 규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이 더욱 관

여하고, 많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26].

벨기에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하우스(MediaHuis)는

윤리적으로 투명한 사용을 안내하는 7가지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5].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이라는 키워드

로 AI를 활용하여 콘텐츠 생성 및 배포하는 모든 과정

에 인간의 참여 없이 출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적으로 사람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

다는 내용을 담았다[6]. 또한, 투명성을 중시하여 AI가

콘텐츠를 생성 및 수정하거나 독자 경험을 변경하는

등 저널리즘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자세

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해 영국 전문지인 가디언(Guardian)에서도 AI

사용(혹은 불가)에 대한 광범위한 3가지 원칙(독자 중

심, 조직 중심, 콘텐츠 생성자 중심)을 제시했다[27].

인간의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과 AI는 도구적 역할로

서의 선택적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I에 의해 생성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할 시에

는 명시적인 허가와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였다[9].

전 세계 최초 생성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와이어드(Wired)는 콘테츠 유형별로 생성 AI 사용 지

침을 다르게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원칙을 정립했다

[26].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그 자체로 주제가 되지 않는

한 보도 및 게시, 송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27].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냄과 동시에 언제까지나 AI

는 아이디어 활용 용도로써 인간의 효율성 증진을 위

한 도구적 활용임을 강조했다.

4.2 국내 언론 기관 AI 가이드라인 현황

AI 활용에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서, 뒤늦게 국내에서도 저널리즘의 AI 적

용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담은 법안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올해 2월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요구함을

엿볼 수 있다[1].

인터넷 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에서도 2024년 2월 5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해외 지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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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언론인의 업

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의 관리감독 하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이다. 즉, 인

간 중심적인 특성과 함께 AI 작성 기사에 대해서도 언

론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투명성을 강조하였다[26].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외 언론사들은 AI 사용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한 완전한 생성보다는 생성 및 활용 과정에 인간

의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투명한 공개를 강조한다. 또

한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며 반영 및 수정을 지속적으

로 실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AI 활용 방침이

거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각 뉴스 조직별

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AI 기술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도 실무자들이 여

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선제적인 방침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저널리즘 분야

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활용이 뉴스 생

산 및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조사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AI 저널리즘의 현황 및 주요 윤

리적 쟁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AI 활용 뉴스 생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을 분석하고,

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저널리즘의 AI 적용은 가치향상과 규모,

다양성 측면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책임성,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윤리적 문

제점들도 심화됨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응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내외 움직임이 있어왔는데, 대

부분 저널리스트들 개인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

면이 강했다. 조직, 체계, 구조 등 거시적인 관점의 근

본적인 탐구 부재와 함께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의 구

체적인 지침이 부족했다. 이에 관련 기술과 미디어, 사

회적 제도와 윤리적 측면의 공론장 숙의가 시급하다.

성숙된 논의로 합의된 내용 담긴 가이드라인 개선과

구체적 상황별 행동요령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AI 기술의 저널리즘 분야 적용은 생산성 증

가, 업무 효율성 극대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저널리스트들은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뉴스룸의 업무환경

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더욱 심도깊고 다양한 콘

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저널

리즘은 시대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저널리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다 심도있는 추

적연구가 필요하다[28]. 왜냐하면 점차 AI 생성 콘텐츠

의 출처와 생성 과정이 복잡해지고, 잘못된 정보의 영

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알고리

즘이 저널리즘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인

정보공개(Disclosure)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정기적인 알고리즘 감사(Audit)를 실시하

여 편향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대응적인 법적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앞으

로도 전향적인 차원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

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은 기술진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방식의 규제와 진

흥책의 균형있는 제정과 운영이 요구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AI 저널리즘을 연구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

육이 중요할 것이다[29,30].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관점

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AI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기자, PD, 에디터

등 관련 저널리스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은 물

론 방송사, 언론사, 미디어, AI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협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AI 저널리즘은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가치와 임무를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뉴스 산업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

류 역사가 축적한 위대한 유산인 저널리즘을 더욱 다

양하고, 풍부하며, 포괄적인 분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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